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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이순신 전국 백일장·그리기대회' 성황

 '2023 이순신 전국 어린이 백일장 및 그리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마술공연을 보고 있다.

남해군 이순신순국공원 호국광장에서 지난 14일 열린 '2023 이순신 전국 어린이 백일장

및 그리기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이순신 순국공원을 가족

단위 여행지로 더욱 육성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했으며, 전국 곳곳의 초등학생들이

모여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백일장 대회는 동시와 산문 분야, 그리기는 초등학생 저학년(1~3학년) 대상 상상화와 고

학년(4~6학년) 대상 사생화 분야로 총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또한 연 만들기 체험, 한

지부채 만들기 체험, 캘리그라피 체험, OX 퀴즈, 마술공연, 지역민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가족단위 여행지 육성 목표 세워
300여명 참여에 외지인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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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는 전체 300여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참여했으며, 이중 남해군 외 타 지역 참여자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순신순국공원의 명성과 대회의 인지도를 높

이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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